
로마서 소감문

나 이병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
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조도를 통하여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나
무를 알아가게 하신 로마서 세미나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정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
복음의 시작부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까지의 여정 넉넉히 이기는 삶을 선포할 수 있어 또한 
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

복음의 능력: 정죄에서 영광으로 가는 생명의 길
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, '나'라는 존재가 
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의되고,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
마와 같습니다.

1. 복음의 시작: 모든 인류의 절망과 하나님의 의 (1-4장)
구조도의 첫 단추인 '무엇을 믿을 것인가'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에서 시작됩니다.
나의 노력이나 도덕성이 아닌,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(이신칭의) 원
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. 아브라함처럼 그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
자격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.

2. 성화의 여정: 죄를 이기는 새로운 생명 (5-6장)
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배웁니
다. 나 자신을 '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,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'로 여기며, 내 몸의 지체를 
불의의 무기가 아닌 '의의 무기'로 드려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.
3 죄,정죄,육성을 이기는 삶: 내 힘을 버리고 성령을 따름 (7-8장)
결코 정죄함이 없는 선언에서 시작하여,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'아바 아버지'라 부르는 특
권,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고대와 중보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까지... 8장을 통해 깨닫는 것은 
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'성령의 법'이라는 사실입니다.

이 복음의 구조도를 통해 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삶의 목적을 
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.
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복음을 바르게 알고 새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
라를 이루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
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.


